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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입니다. 참석해주신 정부부처, 지방자

치단체, 군, 경찰 등의 지도자와 국회 국방위원장님, 유관단체장님

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또한 오늘 여러 표창을 받으신 기관․단체

지도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.

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

미 정상회담이 열렸고,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체결됐습니다. 한

반도에는 과거에 없었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. 그런 바탕

위에서 2월말에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

정착에 또 한 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그러나 평화기류가 형성됐다고 해서 방위가 불필요해지는 것은

아닙니다. 지금의 평화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입니

다. 지금의 잠정적 평화를 어떻게 항구적 평화로 정착시킬 것이냐

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.

또한 남북 사이에 평화기류가 형성됐다고 해서 모든 방위 위협

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. 요즘에는 피아를 구분하기 힘든 테러

와 사이버공격, 갈수록 커지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까지 우리의 방

위에 도전합니다. 이러한 새로운 방위위협은 예측하기가 더 어렵

고, 그 피해도 사회시스템을 마비시킬 만큼 큽니다.

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통합방위 체제와 태세를 갖출 것인가

를 공유해야 합니다. 평화 과정이 진행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

정착을 뒷받침할 새롭고 통합적인 방위체제는 무엇이며, 각 기관과

지방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알아야겠습니다. 복잡하고

다양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방위위협에는 어떻게 대

처할 것인가도 숙지해야합니다. 통합방위는 많은 부분이 지역에서

이뤄지고, 위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

방자치단체의 방위역량 강화도 절실합니다.

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알찬 보고와 토의를 기대합니다.


